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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1.(화) 9:00 배포 일시 2023. 3. 21.(화) 9:00

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로 꽃핀다
 - 3. 22.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 올 한 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추진 
 - 9월 독서의 달에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9.1.~3.)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3월 22일(수) 오후 3시, 고양특례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고양특례시를 

선정했다. 고양시는 19개 시립도서관과 97개의 작은 도서관 등 풍부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독서토론 한마당’, ‘도서관 책잔치’와 같은 

다양한 책 관련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매년 자체 독

서문화 프로그램 600여 개를 운영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서로의 책장을 

교환하며 독서 편지를 주고받는 ‘책꽂이 교환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한다. 

선포식이 끝나면 <장미의 이름은 장미>의 은희경 작가와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의 오은 시인의 책 강연도 이어진다.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연중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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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는 이번 선포식 이후,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

라는 주제로 ▲ 아이부터 어른까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읽는 시민 

프로젝트’, ▲ 낭독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나고, 나만의 낭독극을 만들어

보는 ‘우리의 목소리가 만나’, ▲ 책 속에서 발견한 인상 깊은 문장을 서로

에게 공유하는 ‘문장 나누는 사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9월 1일(금)부터 3일(일)에는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단체

들과 협력해 일산호수공원 일대와 고양특례시 전역에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를 열어 연중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프로그램과 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분들이 고양특례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연중 

책 문화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책 경험을 누리고 꾸준히 책과 가까이하는 

습관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라며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행사와 

본행사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져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책의 도시 고양’ 선포식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총괄>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류현욱 (044-203-3222)

<공동>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임자 팀장 권성남 (063-219-2841)

독서문화팀 담당자 주임 김다온 (063-219-2848)

고양특례시 독서대전TF 팀 담당자 팀장 최원희 (033-807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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